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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해빈의 현상태 지형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랑/해빈류 수치실험 및 해빈단면변형 예측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에 적용한 심해 입사파랑은 50년 빈도 심해파를 기준으로 하였다. 

파랑변형 수치모형 실험은 광안리 해빈으로 유입되는 파향별 파랑변화를 파악하고, 해빈류, 해빈단면변형 실험의 

입력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2005. 12, 한국해양연구원)에 제시된 격자별 심해설계파 중 광안리 해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S∼E계열 파향의 심해설계파를 사용하였다. 수치실험은 상세역 모델을 구축하였고 입사파의 입력조

건은 상세역 경계에서 각 파향별 광역 계산치의 파고, 주기, 파향을 입사파로 설정하였다.

또한 50년 빈도의 심해파 내습시 해빈류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빈류 실험을 수행하였다. 적용모형은 네덜란

드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다방향 불규칙파 수치모델로서 SWAN-SHORECIRC이며, 파랑모델과 접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해빈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해파 내습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빈단면변형예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모형은 

SBEACH(Storm-induced BEAch CHange) 모델이며 입력자료로는 파랑변형 실험의 입력자료인 S, SSE, SE, ESE, E 파

향의 50년 빈도 심해설계파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해빈단면 및 해저질 입경자료는 국토해양부 연안침식 

모니터링(2010)의 측량자료를 사용하였고 계산되어진 결과의 검증은 동일 과제에서 수행되어진 광안리 해빈에 대한 

해빈단면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랑변형 수치모형 실험결과로부터 S파향의 

심해파 내습시는 파고 34～75 cm, SSE파향의 경우 S파향보다 다소 큰 35～78 cm의 파고분포를 보였다. SE파향의 경

우 S파향과 유사한 34～74 cm, ESE파향의 경우 가장 작은 33～72 cm, E파향은 ESE파향과 유사한 34～71 cm의 파고

분포를 나타내었다.

둘째, 파향별 해빈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해빈류의 크기는 S파향의 파랑이 내습할 경우 49 cm/s로 가장 크고, E

파향의 파랑이 유입될 경우 34 cm/s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해빈류 방향은 5개 파향 모두 유사하게 해빈에서 호안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대상해역이 심해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외해역에 위치하지 않고 

만내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해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파들이 광안리 해빈 전면으로 회절하면서 한방향으

로 진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해빈단면변형 수치실험 결과에 따르면 호안에서부터 해안선까지의 거리(해빈폭)가 약 90 m 정도로 길게 확

보되고 있어 고파랑 내습시에도 충분한 에너지 소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안선 주변 소상대(Swash zone)에서의 침식

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빈 단면의 경우 해빈폭이 동측해빈보다 짧은 약 50 m 정도를 확보하

고 있어 50년 빈도 심해파 조건에서도 동측해빈보다 소상대 부근에서만 침식이 되었을 뿐 큰 침식은 발생하지 않았

다. 하지만 서측해빈 단면에서는 해빈폭이 약 30 m 수준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고파랑 내습시 침식

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대 부근에서는 약 8∼10 m 정도 해빈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서측 해안(남천동측)은 하루에 0.5～1 ㎝ 정도의 침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쪽 해안(민락동측)은 0.5～1 ㎝ 정

도의 퇴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해빈 침식저감을 위해 고파랑시 충분한 에너지 소산을 위한 넓은 해빈

폭 확보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해빈 침식은 초기에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해빈폭이 줄어들면 점차 그 침식 속도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해빈폭의 확보가 폭풍으로부터의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는데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Dean, 2000). 따라서 충분한 해빈폭의 확보는 고파랑에서도 백사장 침식을 저감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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